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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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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degree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al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atisfaction of mothers who had preschool 
children. Method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76 mothers. All of mothers had preschool children, aged 2 to 6 
years old, and attended one of 3 day care centers or 2 Kindergartens located in J city. Data were collected by con-
venience sampling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contained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atisfa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level of parenting satisfaction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as 5.38±0.79.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affective parenting efficacy 
were verified factors influencing parental satisfaction. These factors accounted for 41.4% of parental satisfactio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affective parenting efficacy have the biggest 
impact on parent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arental educa-
tion program aimed at improving parental satisfaction of mothers who have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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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발달단계 중 미취학 연령인 학령전기는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급속한 발달을 보여주는 시기이

다[1]. 이 시기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의사소통, 직관

적인 판단으로 고집부리기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는 다른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

니보다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증가하고,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

를 받게 되어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2]. 부모는 아동

의 강력한 모델로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성, 도덕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어머니는 직접적이고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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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며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주 양육자로 아버지의 역할

보다 강조된다[3].

최근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모

역할만족도란 결혼한 성인이 출산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새로

운 역할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보람, 

그리고 만족감을 의미한다[4]. 이러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경우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통해 일상적인 긴장과 갈등

요소가 경감되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나아가서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5]. 즉 부모역할

만족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5,6].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7-10], 양육

효능감[6,11,12], 양육행동[13-15] 등이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담감이나 불편감

으로[16] 부모역할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8]. 실제 많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개인적

인 성취나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부

모의 개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자신의 양육 스트

레스를 재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이에 적

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되며 그 결과 

아동의 정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역할만

족도, 나아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또한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에게 동기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보일 

때, 부모 역할 수행의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자녀의 요구가 성

가시고 거부하고 싶은 반응이 보이며 일상적 긴장과 갈등요

소들이 지속되면 부모역할 수행에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부모역할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 자신의 능력 

수행에 대한 믿음인 양육효능감[17]은 양육 상황에서 발생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술이므로 부모역할만족도

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11]. 

양육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을 대하는 행동방식으로 자녀

를 합리적, 애정적, 성취 지향적으로 양육하고 적극적인 참여

와 일관성 있는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제를 덜 나

타내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고

[13],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

머니는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15], 반대로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적

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어머니는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진다[14]. 

이렇듯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또는 양육행동 등이 있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부모

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성 관련 변인과 아동 

관련 변인들을 보고하고 있다[13]. 모성 관련 변인으로는 연령

[9,13], 학력[13,18], 경제상태[13,18], 취업여부[19,20] 등이, 

아동 관련 변인으로는 성별[21], 기질[13,18], 자녀의 수[19], 아

동의 건강상태[18] 등의 요인들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모성 

관련 요인이나 아동 관련 요인들은 연구마다 일치되지 않는 결

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변인들만을 고려하여 부모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

구에서 보고되었던 영향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부모역할만족

도와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

모역할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

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역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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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어린이집과 2

개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2~6세 취학 전 아동의 어머니 중 편의

표집법에 따라 추출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이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는데 유의수준(.05), 중간 효과크기(.15), 검정력(.80), 예측

변수 21개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의 수는 160명이 

적절하다. 이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였으

며 18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90.0%였다. 180부 중 불완전

한 자료 4부를 제외한 176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이 메일을 통해 도구사

용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6]이 개발하고, 

Chung 등[22]이 번안한 한국어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축약형척

도(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K-PSI)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 12문항(부모영역),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인 상

호작용 12문항(부모-자녀관계 영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2

문항(아동영역)을 포함한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36

문항 중 33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5점 Likert척도이고, 22번 문항은 1점 ‘부모가 되기에는 확

실히 부족하다’ 에서 5점 ‘매우 좋은 부모이다’ 5점으로 이루어

졌으며, 32번 문항은 1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낀다’에

서 5점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느낀다’ 5점으로 나뉘었고, 33번 

문항은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을 묻는 문항으로 1점 ‘1~3

개’, 2점 ‘4~5개’, 3점 ‘6~7개’, 4점 ‘8~9개’, 5점 ‘10개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22번과 32번 문항은 역코딩처리 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으며 위 연

구[22]에서 Cronbach's ⍺는 .76~.84의 분포를 보였고, 본 연

구에서는 .90이었다.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의 Cronbach's 

⍺는 .84였고,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경우 .86이

었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경우 .86이었다.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23]이 개

발한 부모양육효능감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과 Chung[24]이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

하여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효능감

(9문항)과 정서적 효능감(7문항)으로 구성되어 부모로서의 능

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배점하는 5점 Likert척도이

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

적 효능감인 7문항인 4, 5, 6, 9, 10, 13, 16번 문항들은 역코딩하

였다. 

Shin과 Chung[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하위척도인 인지적 효능감

의 Cronbach's ⍺는 .70이었고, 정서적 효능감의 Cronbach's ⍺
는 .73이었다.

3) 양육행동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Lee[25]가 개발한 어

머니 양육행동척도(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KMBI)를 Kim[26]이 유아기와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척도는 긍

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긍

정적 양육행동인 합리적인 지도(6문항), 애정(8문항), 적극적 

참여(5문항)와 부정적 양육행동인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과

보호(7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배점하는 5점 Likert척도이

고,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부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임

을 의미한다. 

Kim[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67~.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하위척도인 긍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s ⍺는 .92였고, 부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s ⍺는 

.82였다.

4)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lverson과 Duke[4]

이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를(Parent Satisfaction Scale, 

PSS)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Seo와 Lee[27]이 유아기와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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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부담

감,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묻는 1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을 배점하는 7점 Likert척도로 응답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8, 12, 18번 문항은 역코딩처리 하였다. 

Seo와 Lee[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계수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본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14-

03-034)의 승인을 받은 후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

하여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J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유치원

에 방문하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관

에 본 연구참여와 관련된 공지 사항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각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교육이 열리는 날을 확인한 후 해

당 날에 방문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아동의 어머니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에 대상자의 윤리

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중단 가능성, 자료작성방법 

및 소요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연구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

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 범위, 최솟값, 최댓값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

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

였다.

 연구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부모

역할만족도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07±4.10세(범위: 

26~47세)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만 35세 이상이 59.7%(105

명)이었다. 결혼기간의 평균은 6.68±2.70년(범위: 2~15년)으

로, 6~10년 사이가 56.3%(99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결혼 

형태는 남편과 함께 사는 대상자가 92.6%(163명)였고, 학력은 

대졸 이상은 53.4%(94명)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가 61.4% 

(108명), 직업이 없는 대상자(주부 포함)는 60.8%(107명)로 나

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상태는 61.9%(109명)가 ‘중’이

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70.5%(124명)

가 건강한 편으로 보고하였고, 29.5%(54명)이 보통이다고 응

답하였다. 어머니의 기질에서는 77.8%(137명)가 순한 편이라

고 하였다. 미취학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은 남아가 

51.7%(91명), 여아가 48.3%(85명)이었다. 미취학 자녀의 연령

은 만3세가 23.9%(42명), 만 6세가 23.3%(41명)로 가장 많았

고, 미취학 자녀수는 한명이 81.3%(143명)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건강상태는 89.8%(158명)

가 건강하다고 보고하였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

족도 점수는 어머니의 연령(t=-2.45, p=.015)과 어머니가 지각한 

건강상태(t=3.23, p=.002)와 어머니의 기질(t=2.32, p=.024)에

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만 35세 이상

인 경우가 34세 이하인 어머니에 비해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어머니에 비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어머니의 부

모역할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어머니의 기질에서는 

‘순하다’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까다롭다’라고 응답한 어머니

에 비해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어머

니의 일반적인 특성 중 결혼기간, 결혼상태, 교육정도, 종교, 직

업, 지각한 경제상태 그리고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연

령, 미취학 자녀수,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서는 점수 차이가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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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Paren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Parental satisfaction

M±SD t or F (p)

Mother age (year) ≤34
≥35

 71 (40.3)
105 (59.7)

35.07±4.10

5.20±0.74
5.50±0.80

-2.45 (.015)

Duration of 
marriage (year)

1~5
6~10
≥11

 64 (36.3)
 99 (56.3)
13 (7.4)

6.68±2.70

5.22±0.84
5.48±0.73
5.42±0.88

2.25 (.108)

Husband's residence Living together
Don't live together

163 (92.6)
13 (7.4)

5.39±0.79
5.23±0.81

0.73 (.478)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82 (46.6)
 94 (53.4)

5.29±0.79
5.46±0.78

-1.38 (.169)

Religion Yes
No

108 (61.4)
 68 (38.6)

5.36±0.81
5.42±0.75

-0.54 (.591)

Occupation Yes
No

 69 (39.2)
107 (60.8)

5.43±0.77
5.35±0.80

0.72 (.467)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57 (32.4)
109 (61.9)
10 (5.7)

5.51±0.67
5.33±0.84
5.21±0.79

1.23 (.294)

Mother's health Healthy
Moderate

124 (70.5)
 54 (29.5)

5.51±0.73
5.07±0.84

3.23 (.002)

Mother's temperament Gentle
Difficult

137 (77.8)
 39 (22.2)

5.46±0.77
5.12±0.80

2.32 (.024)

Children's gender Male
Female

 91 (51.7)
 85 (48.3)

5.43±0.70
5.33±0.87

0.89 (.375)

Children's age (year) 2
3
4
5
6

 34 (19.3)
 42 (23.9)
 30 (17.0)
 29 (16.5)
 41 (23.3)

5.57±0.74
5.20±0.78
5.46±0.88
5.33±0.93
5.40±0.66

0.79 (.830)

Number of children 1
≥2

143 (81.3)
 33 (18.7)

5.36±0.82
5.47±0.66

-0.84 (.400)

Mother's perceived 
children's health

Healthy
Non healthy

159 (89.8)
 18 (10.2)

5.42±0.77
5.01±0.87

1.91 (.070)

3.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

만족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2.42± 

0.42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는 부모의 고통 2.76±0.58

점,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2.11±0.47점 그리고 아

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2.39±0.52점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

감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36±0.39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는 인지적 효능감은 3.37±0.43점, 정서적 효능감은 

3.34±0.55점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23±0.32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는 긍정적 양

육행동은 3.71±0.54점, 부정적 양육행동은 2.52±0.45점이었

다. 부모역할만족도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 중 5.38±0.79점으

로 나타났다(Table 2).

4.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 스트레

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47, p<.001) 나타냈다. 양육 

스트레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부모의 고통과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r=-.37, p<.001),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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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al Satisfaction (N=176)

Variables  M±SD  Min  Max  Range

Parenting stress
Agony of parents
Dysfunction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ren

2.42±0.42
2.76±0.58
2.11±0.47
2.39±0.52

1.36
1.33
1.17
1.25

3.31
4.08
3.42
3.42

1~5
1~5
1~5
1~5

Parenting efficacy
Cognitive efficacy
Affective efficacy

3.36±0.39
3.37±0.43
3.34±0.55

2.02
1.67
1.71

4.36
4.44
4.71

1~5
1~5
1~5

Parenting behavior
Positive parenting behavior
Negative parenting behavior

3.23±0.32
3.71±0.54
2.52±0.45

1.67
1.62
1.52

4.03
4.89
3.75

1~5
1~5
1~5

Parental satisfaction 5.38±0.79 2.94 7.00 1~7

Table 3.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Variables (N=176)

Variables
Parental satisfaction 

r (p)

Parenting stress
Agony of parents
Dysfunction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ren

-.47 (＜.001)
-.37 (＜.001)
-.48 (＜.001)

-.33 (＜.001)

 Parenting efficacy
Cognitive efficacy
Affective efficacy

.54 (＜.001)

.35 (＜.001)

.51 (＜.001)

 Parenting behavior
Positive parenting behavior
Negative parenting behavior

.26 (＜.001)

.48 (＜.001)
-.40 (＜.001)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48, p<.001), 아동의 기질 역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33, p<.001) 나타냈다. 그리고 양

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54, p<.001)나타냈다. 양육효능

감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r=.35, p<.001), 정서적 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r=.51, p<.001) 나타냈다. 양육행동과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육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r=.26, p<.001)나타냈고, 양육행동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양

육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48, p<.001), 부정적 양

육행동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0, p<.001)를 나타냈다

(Table 3).

5.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통계

적 유의성을 보인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

니가 지각한 건강상태, 어머니의 기질,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의 하부영역인 부모의 고통,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인

지적 효능감, 정서적 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의 하부영역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육 스트레

스의 하부영역인 부모의 고통,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

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인지적 

효능감, 정서적 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의 하부영역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

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 통계량

이 1.911로 2값 근처에 있어 자기 상관이 없이 오차 항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연령(만 35세 이상=1, 만 34세 이

하=0)과 어머니의 건강(건강하다=1, 보통이다=0)과 어머니의 

기질(순하다=1, 까다롭다=0)은 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분

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긍정적 양육행동(β=.334, p<.001)

과 정서적 효능감(β=.289, p<.001)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은 미취학자녀

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41.4% 설명하였다. 부모역

할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긍정적 양육행

동으로 부모역할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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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al Satisfaction (N=176)

Variables B SE β t p

Mother's age (1=≥35 yr)† .132 .096 .082 1.370 .173

Mother's health (1=healthy)† .070 .109 .040 0.635 .526

Mother's temperament (1=gentle)† .194 .120 .102 1.618 .108

Parenting stress
Agony of parents
Dysfunction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ren

-.160
-.174
.172

.100

.132

.115

-.118
-.113
.124

-1.600
-1.320
1.500

.112

.189

.135

Parenting efficacy
Cognitive efficacy
Affective efficacy

-.026
.416

.139

.127
-.014
.289

-0.183
3.278

.855

.001

Parenting behavior
Positive parenting behavior
Negative parenting behavior

.489
-.173

.114

.130
.334

-.099
4.286

-1.333
.000
.184

Adj. R2=.414, F=13.355, p＜.001

SE=standard errors; †Dummy variable : Mother age (1=≥35,0=＜34), Mother health (1=healthy 0=Moderate), Mother temperament (1=gentle, 
0=difficult).

논 의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는 방

안을 제시하여 부모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긍정적인 가족체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부모역할만족도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8점인데,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학령전기 아동의 부

모역할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5.96점[28]과 5.93점[20]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이는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우리나라가 낮은 출산

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존재와 양육 과정을 통해 얻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행복이 

부모역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20].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건강과 어머니의 기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은 만 

35세 이상 어머니와 만 34세 이하 어머니가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만 34세 이전에 출산한 부모보다 만 35세 

이후에 출산한 늦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모역할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

였다[9].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건강은 건강한 어머니와 건강

이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어머

니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보다 부모역할만

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건

강상태가 좋은 어머니가 부모역할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더 잘

하고, 정서적으로도 더욱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28].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

서 어머니의 기질 역시 어머니의 기질이 순할수록 부모역할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어머니의 기질과 부모역할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선행연

구를 찾아볼 수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어머니의 

기질은 자신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 연구[29]에

서 기질이 순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결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역할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 어머니의 기

질과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취업여부, 학력, 

결혼기간, 남편거주여부, 종교,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부모역

할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

머니의 취업여부가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보고한 연구[13]와 같은 결과이며, 이는 취업한 어머니에게 

있어 일에 대한 직업만족도나, 대리 양육자에 대한 만족, 경제

적 성취감 등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이 부모역할만족도

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0]. 또한 본 연구결과

는 학력, 결혼기간, 남편거주여부, 종교, 경제 상태에 따른 부모

역할만족도는 점수 차이가 없다고 제시한 연구[28]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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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처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일반

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지원과 같은 지지체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2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다양한 지지체계를 고려하

여 부모역할만족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동 관련 요인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자녀수, 건강상태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 자녀의 기질이라는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18],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았으

므로 성별, 자녀수, 건강상태의 차이는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

으로 생각된다[19].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면 어머니의 

연령, 건강, 기질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고, 그 외의 취업

여부, 학력, 결혼기간, 남편거주여부, 종교, 경제상태, 아동의 

성별, 연령, 자녀수, 아동 건강에 따라서는 부모역할만족도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료를 개발

할 때 부모역할만족도에 점수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고려해야

겠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양육하는 자녀들 중 미취학 자녀

가 있는 어머니를 연구대상자로 하였기에 형제자매 중 영아기 

또는 학년전기 및 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도 연구대상자

에 포함되었다. 또한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로 연구대상자를 모

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

은 5점 만점에 2.42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부모의 고통 평균

은 2.76점,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2.11점이었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2.39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이 2.30점으로[10], 뇌성마비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본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이 2.55점

으로 나타나[7] 본 연구결과의 2.42점과 비교해 볼 때 뇌성마비

아동의 어머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과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

상이, 경제 상태는 중간 이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Noh[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양육 스트

레스와 관계되고,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양육 스

트레스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6점이었으며 인지적 효능감은 3.37점, 정서적 효능

감은 3.34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

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양육효능감 평균은 

3.3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6]. 

또한 양육행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3점이었고 긍정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71점(합리적 지도 3.77점, 애정 3.85점, 적

극적 참여 3.57점), 부정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2.52점(권위주

의적 통제 2.53점, 과보호 2.43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

여 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합리적

인 지도 3.86점, 애정 3.82점, 적극적 참여 3.32점, 권위주의적 

통제 2.38점, 과보호 2.29점으로 나타나 긍정적 양육행동, 부정

적 양육행동 모두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29].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

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행동, 양육효능

감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역할만족도를 41.4%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본 결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역

할만족도가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바람직한 부모 자녀관

계를 유지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자녀를 챙겨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 중에서도 정서적 효능감이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을

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12]와 유사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양육과

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와 정서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부모역할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측했던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상관관계에서는 부모역할만족

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 모

두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어머니로서의 부모역할에 만족

하지 못하여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7]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8]에서 어머니

의 학력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 

경제상태 정도는 중간 이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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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선행연구[7]보다 높았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

레스는 반대로 낮았다. 이처럼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때

문에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학력이나 경제상태에 대한 부모

역할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이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학력과 경제상태

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부모역할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던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 건강 상태와 기질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기질

을 파악하는 질문의 구성이 너무 단순하여 나온 결과로 사료된

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적절한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기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효능감이나 긍

정적인 양육행동이 부모역할만족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정서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유

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보는데 있어 취학 전 아동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

라 가정하여 어머니와 관련된 양육 관련 변인들만 측정하였다. 

이에 전반적인 부모역할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 양육행

동 및 부모역할만족도는 미취학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

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양육하는 자녀들 중 미취

학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연구대상자로 하였기에 형제자매 중 

영아기 또는 학년전기 및 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도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로 연구대상자

를 모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관련변인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

여 포괄적으로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 지역의 미취학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정서적 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여 부모역할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양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긍정적 양육행

동과 양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정서적으로 느끼

는 심리적 행복감인 정서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

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

과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변수들

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행동과 정서적 효능감이 부

모역할만족도를 41.4%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

적 효능감이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

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부모 

자조 모임이나 지역사회 내 교육을 확대하여 어머니들에게 정

서적 효능감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부

정적인 양육행동을 예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 사회경제적 

계층 및 연령층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가 성장 발달함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에서 다른 양상이 

보고되고 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중

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자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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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each has been identified in each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parental satisfaction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 What this paper add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affective parenting efficacy have the biggest impact on parental 
satisfaction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re is a need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with parenting. 




